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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숙온도에 따른 벼 천립중의 변이 원인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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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벼의 생육과정에서 등숙 환경은 수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등숙기 온도의 변동은 벼의 등

숙과정에도 영향을 준다. 등숙기 고온환경은 등숙 속도를 촉진하는 한편 등숙을 조기종결하여 천립중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시험은 등숙기 온도가 벼 종실의 크기와 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18년 전주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시험품종으로 일품과 영호진미가 사용되었다. 

출수 후 40일 간의 평균온도는 일품이 25.8, 23.7, 22.5, 21.5도였으며, 영호진미는 24.7, 21.6, 20.4, 19.5도였다. 시비는 질소 

9kg을 기준으로 복합비료를 분할 시용하였다. 수확한 현미는 각각 2.0, 1.9, 1.8, 1.6 mm 크기의 체를 이용하여 립후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종실 수와 천립중을 각각 조사하였다. 집단 간 비교는 일원분산분석과 TukeyHSD 검정을 수행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등숙기 온도 변화에 따른 전체 천립중의 변화는 일품에서 출수 후 40일 간의 평균온도가 21.5, 22.5도일 때 20.5, 20.2g이고, 

영호진미는 19.5, 20.4도에서 21.2, 21.0g으로 최대가 되어 등숙기 고온에 따라 천립중이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

기 위해 립후에 따른 집단별 비중과 천립중을 조사한 결과, 2.0mm이상의 종실의 비율은 각 품종에서 최고온도일 때 유의미하

게 낮았으며, 이는 1.9 ~ 2.0mm의 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립후가 작은 1.6 ~ 1.8mm 집단의 비율은 일품

과 영호진미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립후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도 동일하여 등숙기 고온이 될수록 두꺼운 종실

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립후가 작고 충분히 여물지 않은 종자의 비율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크기의 집단의 천립중 

차이도 천립중 변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품에서 2.0mm이상 집단의 경우 등숙 평균온도가 가장 높을 때 천립중

이 10.2% 감소하였으며, 영호진미에서도 10.4%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각 집단에서도 동일했다. 추가적으로 통한 천

립중 변이 원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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